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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특허  괴물>

사이드’에 언제까지 당할 건가

 특허 굴려 돈 버는 펀드 나온다 

“특허산업요? 쉽게 말하면 남의 돈 

‘삥’ 뜯는 비즈니스예요. 부동산으

로 치면 ‘알박기’죠. 이걸 자꾸 기

술력과 혼돈하면 안 돼요. 지금이라

도 이런 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

우리도 이젠 그만 당하고 돈 좀 벌

어봅시다.”

　국내 첫 지식재산권 전문 운용

사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김홍일

(46) 대표의 말이다. 그는 “수익모

델이 뭐냐”고 묻자 특허산업의 정

의부터 내렸다. 핵심 기술의 길목을 

지키고 있다가 기업들로부터 라이

선스를 받아 돈을 버는 수익구조를 

이렇게 비유한 것이다. 그는 늦어도 

6월 중 총 1500억원 규모의 1, 2호 

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. 기

관투자가 몇 곳과 강남의 큰손들도 

이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. 

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.

　-지식재산권 펀드가 뭔가.

　“생소한 게 당연하다. 선진국엔 

지식재산 관련 금융기법이 발달해 

있지만 우리는 초보 단계다. 특허괴

물(Patent Troll)이라는 말은 들어

봤을 거다. 제품 생산은 하지 않고 

특허만 사들여 글로벌 기업들에 특

허료를 받는 회사다. 안 주면 소송

을 낸다. 기업들로선 버티기 어렵다. 

이런 기업을 요즘엔 특허권관리기

업(NPEs)이라고 부른다. 이런 기업

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.”

　-기업들에 ‘삥’을 뜯겠다는 건가.

　“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기

업에서 될성부른 특허권이나 상표

권을 사들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다

른 기업에 빌려준 뒤 라이선스료를 

받는 거다. 인터디지털이나 모사이

드 등 미국 특허괴물들의 연 매출 

50~60%가 한국 시장에서 나온다. 

특허청은 인텔렉추얼벤처스(IV) 

등 미국의 대표 NPEs들이 삼성전

자·LG전자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

챙긴 돈이 최근 3~4년간 1조5000억

원 정도라고 추산했다. 진작 국내에 

이런 특허권관리기업이 생겼더라면 

지금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.”

　-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나.

　“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회사가 

있다. 매출 1조5000억원의 A기업이 

보유한 상표권이다. 장부가는 450

만원에 불과하다. 그런데 이 기업

이 2008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

내 상표권 가치를 매겨봤더니 3000

억원이나 됐다. 이걸 현금화해서 돈

을 벌 계획이다. 지식재산권은 아파

트나 똑같다.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 

놓으면 돈이 나온다. 그러나 주인

이 집을 세주지 않고 그냥 비워놓으

면 돈이 하나도 안 나온다. 특허나 

브랜드 상표권도 마찬가지다. 굴리

면 돈이 되는데 우리 기업은 다 깔

고 앉아 있다. 지식재산 가치에 대

해 무감각하다. 정확한 통계치는 없

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비슷한 유형

의 미국 회사들의 연 수익률이 25%

쯤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. 국내에선 

중견 기업 회사채 수익률 정도인 연 

6~7%가 목표다.”

　-특허권을 내주기로 한 기업이 있나.

　“아직 상품 출시 전이라 기업 이름

을 밝힐 수는 없다. 그러나 몇몇 대기

업 계열 전자회사와는 마무리 단계

다. 또 다른 한 대기업 계열사는 핵

심특허는 아니더라도 현재 활용도가 

낮은 B급 특허라면 가능하다는 입장

을 보이고 있다.”

　-투자금은 얼마나 모았나.

　“열심히 뛰고 있다. 우선 6월 첫 

상품 출시까지 1500억원을 모으는 

게 목표다. 기관투자가는 물론 몇몇 

금융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. 한 

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(PB) 사업

부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 강

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

고 한다. 공장 담보 잡아봐야 별 거 

아니지만 특허는 돈이 된다는 걸 직

감적으로 아는 거다.”

　김 대표는 ABN암로·리먼브러더

스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모회사인 

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(창의자본주

식회사)에 합류했다. 인텔렉추얼 디

스커버리는 2010년 지식경제부와 삼

성전자 등이 5년간 1500억원을 출연

키로 하고 만든 회사다.　 안혜리 기자

  hyeree@joongang.co.kr

국내 첫 지식재산권 펀드 만든 김홍일 대표

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김홍일 대표.

공장 담보 잡아봐야 돈 안 돼

강남 큰손들 문의 잇따라  

연 6~7%대 수익률이 목표

베일 벗은 신형 싼타페  가격은 2800만~3400만원 현대자동차는 19일 인천 송도 하모니로(路)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

고 3세대 싼타페 모델을 선보였다. 7년 만의 풀체인지다. 최고출력 184마력, 최대토크 41㎏·m의 2.0L 엔진과 최고출력 200마력, 최

대토크 44.5㎏·m의 2.2L 엔진 등 두 가지 디젤 모델을 공개했다. 2.0L 엔진의 연비는 L당 17㎞로, 기존 모델 대비 13% 이상 좋아졌

다. 가격은 다음 주 공개된다. 2.0L 모델 기준으로 2800만~3400만원 선일 것으로 예상된다.  [사진 현대자동차]

‘강제 휴무’대형마트, 문 일찍 연다

대형마트들이 문 여는 시간을 앞당

긴다.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(유통

법)이 2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

다. 대형마트는 이날을 포함해 앞으

로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

다. 하지만 개점시간을 앞당기는 것

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개정된 유

통법이 영업시간을 오전 0~8시에만 

금지하기 때문이다.

　기존 오전 10시였던 개점시간을 

가장 먼저 바꾼 곳은 홈플러스. 유

통법 시행령이 공포된 10일께부터 

22개 점포에서 한 시간 앞당겨 오전 

9시로 조정했다. 홈플러스는 이 정

책을 전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. 이

마트·롯데마트도 오전 9시 개점을 

검토 중이다. 이마트는 이르면 다음 

주부터 일부 점포의 개점시간을 앞

당긴다. 롯데마트는 고객이 몰리는 

상황에 따라 점포별로 시간을 조정

할 예정이다.

　이는 휴점에 따른 손해를 메우

기 위한 방법이다. 대형마트 세 업

체는 이번 의무휴무로 매출 손실

이 10%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

있다. 대형마트·기업형수퍼마켓

(SSM)의 연합체인 한국체인스토

어협회는 대형마트 전체의 연간 매

출이 9조4710억원 줄어들 것으로 

전망했다.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

“개장시간을 앞당기면 판매원에게 

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

부담도 있다”며 “하지만 매출 손실

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궁여

지책”이라고 말했다. 의무휴업 초

기의 혼란을 줄이려는 뜻도 있다. 

설도원 홈플러스 PR·사회공헌 부

문장은 “사실상 이른 오전의 매출

이 눈에 띄게 늘어나진 않을 것”이

라며 “휴업으로 불편을 겪게 될 고

객에게 서비스한다는 의미”라고 

설명했다.

　유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

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0일 

법제처 공포로 발효됐다. 이에 따

라 서울 강동·송파·성북강서와 대

구·광주·전주 등 현재까지 조례 개

정을 한 지자체 36곳의 대형마트

는 넷째 일요일인 22일 문을 닫는

다. 이날 휴점하는 곳은 이마트 41

개, 홈플러스 43개, 롯데마트 30개

로 총 114개다. 

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월 “개

정 유통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

자유를 침해한다”며 헌법소원을 

냈다.　 김호정 기자

  wisehj@joongang.co.kr

홈플러스 오전 9시로 앞당겨 

이마트·롯데마트도 검토 중 

휴점 따른 매출 손실 메우기

특허괴물

제품을 직접 생산하거

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만 사들여 로

열티 수입으로 수익을 올리는 특허

권 관리기업(NPEs)을 말한다. 대개 

원천기술을 싸게 인수해 글로벌 기

업에 비싼 특허료를 요구한다. 이에 

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. 인텔·

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 인텔

렉추얼벤처스가 대표적이다. 


